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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풍요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관계에서 주관적 건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분석 자료는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총 74,186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청소년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태는 다소 부유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자신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며 

대체로 현실에 만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가구풍요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

이 높아지며, 주관적 건강수준은 청소년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건강은 가구풍요도와 행복감의 관계

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경제 불평등을 

줄이고 심리사회적 자원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차원의 노력과 다차원적인 

보건정책의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family affluence on happiness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ated healt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ffluence and happines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which were derived from 8th(2012) of the online census on youth health behavior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Disease Control and total subjects were 74,168.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social-economy is regarded as a little poor. On the other hand, subjective health is regarded as a good and they 
generally satisfied with life.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ffluence, happiness, and self-rated health, family 
affluence level is linked to happiness and self-rated health, and self-rated health has positive effects on the level of
happiness. That is, it was verified that self-rated health has a partial mediation effect on the way that family affluence
influences happiness. Based on the results of study,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the impact of socioeconomic 
disparities on health  disparities needed to be decreased; The efforts of the social dimension, health policy formulation
and execution of multi-dimensional which is to increase happiness should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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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에 대한 우리사회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 최근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경제개발협력기

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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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국가 중 가장 낮고(대한민국은 23개국 중 

최하위인 23위), 초등학생 7명 중 1명·고등학생 4명 중 1

명은 가출 및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2].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 우리사회의 청소년들

이 심리·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관적

으로 느끼는 행복감이 낮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우리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며, 

기본권적 측면에서도 청소년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이는 청소년 시기의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보건 및 정

신건강의 차이는 한 개인의 평생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며,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도움

을 필요로 한다. 청소년기는 2차 성장을 통해 신체적, 정

신적으로 급성장하는 시기로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11]. 하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스트레스, 비만, 음주, 

흡연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건강의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12]. 실제로 청소년의 건

강이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발달 및 성숙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13]. 이에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실천적, 정책적 대

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경쟁위주의 학업분위기와 대

입입시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행복감이 점차 낮

아져 왔다[3-5]. 이러한 청소년의 행복감을 저하시키는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향요

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다. 실제 연구

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으로는 성별[6], 건강[7], 스트레스[8] 등이 있음을 보

고하고 있으며, 가족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9], 가

구의 경제상태[10], 사회요인으로는 사회문화적 수준[9] 

등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면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그 관계가 복잡하여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좀 더 살펴보면,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

할수록 행복의 조건으로 경제 상태를 꼽고 있다는 연구

결과[2]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있어 경제적 요인의 중

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주체적인 

경제활동에 있어 성인보다 제약이 많고 급여의 수준도 

낮기 때문에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경제 상태가 청소년

의 보건 및 정신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빈곤으로 인한 경험들이 개인의 심리

사회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14]는 청소년

이 속한 가구경제상태의 영향력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해 살펴보

기 위해 가구 풍요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동시에 주관

적 건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구풍요도는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청소년의 잠재적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행복감을 낮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가구

풍요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주관적 건강이 가지는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

부에서 실시한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

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목표모집단은 2011년 4월 기준

의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

계(일반고, 자율고,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

육고)와 특성화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모집단 층화 단계에서는 표본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43개 지역군과 학교급(중학교, 일반계고, 특성

화계고)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모집단을 129개 층으로 

나누었다. 표본배분 단계에서는 표본크기를 중학교 400

개교, 고등학교 400개교로 한 후, 16개 시·도별로 중·고등

학교 각각 5개씩 우선 배분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집락

추출법이 사용되었으며, 1차 추출단위는 학교, 2차 추출

단위는 학급으로 하였다[15].

2.2 변수

본 연구에 사용한 통제 변수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성별, 연령, 학업 성적, 아르바이트 경험, 경제상태, 용

돈, 스트레스 경험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범주형 변수인 

성별(남=1, 여=0), 학업 성적(하∼중하=0, 중상∼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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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험(없음=0, 있음=1), 가구 경제 상태(하∼

중하=0, 중상∼상=1), 용돈(3만원 미만=0, 3만원 이상=1)

은 더미화하여 투입하였다. 독립변수인 가구풍요도는 

WHO의 국제협동연구인 학령기아동 건강행태(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HBSC)에서 개발되

어 사용하고 있는 지표로, 자동차 보유대수(0∼2점), 자

기방 소유여부(0∼1점), 가족여행 횟수(0∼3점), 컴퓨터 

보유대수(0∼3점)를 환산 및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종속

변속변수인 주관적 행복감은 평상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5점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매개

변수인 건강상태는 평상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생

각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2.3 자료 분석 방법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 18.0을 활용하여 빈도 및 

기술 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는 독

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지 확인한 

후, 2단계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영향력을 확인한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

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확

인한다. 3단계 분석 결과,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직접효과가 유의하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게 되며, 직접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게 되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게 된

다[16]. 하지만 이후 연구들에서 3단계의 방법 중 2번째 

단계는 통계적으로 생략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

며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2단계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17]. 이에 본 연구는 2번째 단계를 제외하고 1단계와 3단

계를 거쳐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후 매개효과의 통

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

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 총 74,186명 중에서 38,221명(51.5%)은 남

학생이고, 여학생은 35,965명(48.5%)이었다. 학업성적이 

하위권인 학생은 전체의 13.3%이었고, 경제상태가 중위

층인 학생은 전체 47.0%이었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보고한 학생이 전체의 42.3%이었으며, 아르바이

트를 하지 않는 학생이 전체 84.7%이었다. 용돈은 한 달

에 3만원 이하 학생이 73.1%의 비율이었다. 조사대상자

의 연령은 14∼16세가 37,625명(50.9%)으로 가장 많았으

며 12∼13세 19,450(26.3%), 17∼18세 16,775명(22.7%)의 

순으로 분석되었다[Table 1].

Characteristic Categories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38,221 51.5

Female 35,965 48.5

school record

good 7,920 10.7

fare-good 17,602 23.7

fare 19,854 26.8

fare-ppor 1,894 25.5

poor 9,869 13.3

domestic economy

good 4,783 6.4

fare-good 17,499 23.6

fare 34,884 47.0

fare-poor 13,213 17.8

poor 3,807 5.1

stress 

very much 8,814 11.9

much 22,552 30.4

a little 30,402 41.0

not much 10,491 14.1

not 1,927 2.6

part time job
no 62,863 84.7

yes 111,323 15.3

pocket money

(won)

over thirty 

thousand 
19,965 26.9

below thirty 

thousand
54,221 73.1

age

12-13 19,450 26.3

14-16 37,625 50.9

17-18 16,775 22.7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3.2 조사대상자의 가구풍요도, 주관적 행복감, 

건강상태 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의 가구풍요도의 경우 평균값이 4.72로, 조

사대상자는 평균적인 가구풍요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주관적 행복감과 주관적 건강은 5점 척도에 3.60, 

3.80의 평균값을 보였다[Table 2].

Variable minimum maximum Mean SD

Happiness 1.00 5.00 3.60 0.98

Self-rated health 1.00 5.00 3.80 0.84

Family

Affluence
0.00 9.00 4.72 1.90

[Table 2] Subjective happiness, health, family af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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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행

복감과 주관적 건강(r=.358, p<.001), 가구풍요도(r=.131, 

p<.001), 가구 경제상태(r=.221, p<.001)가 정적인 상관관

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는 가구풍요와 가

구경제 상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행복감이 높

아진다고 볼 수 있다. 연령과 행복감(r=-.087, p<.001), 가

구풍요도(r=-.128, p<.001), 주관적 건강(r=-.093, p<.001) 

가구 경제상태(r=-.152, p<.001)는 통계적으로 부적인 상

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1 2 3 4 5

1. Happiness 1

2. Self-rated health .358
***

1

3. Family Affluence .131
***

.089
***

1

4. age -.087
***

-.093
***

-.128
***

1

5. domestic economy .221
***

.166
***

.394
***
-.152

***
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among variables.

3.4 가구풍요도, 주관적 행복감, 건강수준 관

계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구풍요도와 행복감, 주관적 건강수준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경로분석 모형을 실시하였다. 

가구풍요도를 독립변수로,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강을 종

속변수로 설정한 1단계 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

변수와 통제변수가 주관적 건강의 변량(Variance)을 

10.8% 정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풍요도

(Beta=.037, p<.001)가 주관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가구풍요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가구풍요도 외에 통

제변수인 성별, 연령, 학업성적, 가구경제상태, 아르바이

트경험, 용돈, 스트레스가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

록, 학업 성적이 좋을수록, 가구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아

르바이트 경험이 있을수록, 용돈을 많이 받을수록, 스트

레스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건강상태가 좋아짐을 의미한

다[Table 4].

가구풍요도와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강을 독립변수로,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2단계 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주관적 건강의 변량

(Variance)을 34.4% 정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인 

가구풍요도(Beta=.052, p<.001)와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

강(Beta=.213, p<.001)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주관적 건강은 가구풍요도와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구풍요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기도 하지만 주관적 건강을 거쳐 행복감에 영향

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제변수들은 성별, 연령, 

학업성적, 가구경제상태, 아르바이트 경험,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일

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가구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을수록,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청소년의 행복감

이 높아짐을 의미한다[Table 5].

variable Spec. B S.E Beta t

control

Gender .187*** .006 .111 31.447

age -.030*** .002 -.063 -16.947

school record .055*** .006 .032 8.901

domestic 

economy
.137*** .008 .068 18.162

part time job .026*** .009 .011 3.067

pocket money .023*** .007 .012 3.354

stress -.219*** .003 -.247 -68.701

independent
family

Affluence
.016*** .002 .037 9.910

Constant = 4.654

F = 111.346***

R2 = .108

Adj R2 = .108

*p<.05, **p<.01, ***p<.001

[Table 4] Step 1 -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Spec. B S.E Beta t

control

Gender -.047*** .006 -.024 -7.956

age -.004* .002 -.007 -2.138

school record .115*** .006 .058 18.667

domestic 

economy
.141*** .007 .061 18.853

part time job -.060*** .008 -.022 -7.022

pocket money .010 .007 .005 1.481

stress -.468*** .003 -.455 -143.34

independent
family

Affluence
.027*** .002 .052 16.193

mediate
Self-rated

health
.247*** .004 .213 67.495

Constant = 4.009

F = 4298.709***

R2 = .344

Adj R2 = .344

*p<.05, **p<.01, ***p<.001

[Table 5] Step 2 -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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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이 유의함을 확

인하였고, 가구풍요도에서 주관적 건강을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Sobel 

검정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path between variables
estimation

(S.E)a

estimation

(S.E)b
Zab

family Affluence 

->Self-rated health  

->Happiness 

.018

(.002)

.375

(.004)
8.96***

[Table 6] Sobel test result.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구풍요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주관적 건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

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건강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8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를 분석한 결과,  첫째,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은 

총 평균값이 3.60(5점 척도)으로 나타났으며, 가구풍요도

와 주관적 건강상태는 4.72(9점 척도), 3.80(5점 척도)으

로 분석되었다. 주관적 행복감과 건강상태는 중간값 보

다 다소 높은 수준임을 보고하고 있으며, 가구의 경제적 

상태는 중간값 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일치하는 경향

을 보인다[18,19]. 이는 청소년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태

는 다소 부유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자신은 신

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며 대체로 현실에 만족하는 생

활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행복감과 

주관적 건강(r=.358, p<.001), 가구풍요도(r=.131, p<.001), 

가구경제 상태(r=.221, p<.001)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는 가구풍요와 가구 경제

상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연령과 행복감(r=-.087, p<.001), 가구풍요도

(r=-.128, p<.001), 주관적 건강(r=-.093, p<.001) 가구 경

제상태(r=-.152, p<.001)는 통계적으로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행복감이 

높고 가구풍요도가 좋다고 생각하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아짐을 의미한다.

셋째, 가구풍요도는 주관적 건강을 매개로 하여 행복

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풍요도로부

터 행복감으로 가는 직접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에 주관적 건강은 가구풍요도와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풍

요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행복감이 높아지는데, 이 과

정에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상태는 청소년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행

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가구풍요도와 주관적 건강, 행복감의 선행

연구를 뒷받침으로 하여 그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

은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가구풍요도가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

한 보건정책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할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청소년이 속한 가

구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소가 필요함을 의

미한다. 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지수가 높아지면 건강

수준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20]를 통해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줄이는 것이 청소년 보건정책에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빈곤 가

정 대상 직업 훈련 및 노동 시장 참여 등 근로연계 사회

복지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둘째, 주관적 건강이 가구풍요도와 행복감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상태가 심리사

회적 자원인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

요한 의미가 있다. 사회경제적 자원과 심리사회적 자원-

시민적 낙관 등-의 관계에서 건강의 가교 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이미 보고된 바 있다[14]. 이러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사회경제적 자원차

이로 인한 건강수준의 차이가 개인의 심리사회적 자원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행복감은 자신의 삶의 총체

적인 부분에 대한 주관적 반응으로서 삶에 대한 전반적

인 만족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21,22], 청소년의 사회적

응 및 발달을 도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19]. 행복감이 낮은 수준일 경우,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경쟁적인 교육 분위기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으로 발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올바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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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이 인지하는 행복감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풍요도와 

같은 사회경제적 차원의 결핍을 예방하고 그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가

구형태를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 지표를 통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보편적인 교육 및 지원 프로그

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치료 및 건강 검진 비용 지원, 보건 교육 등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으

로 성장할 수 있게 청소년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보건 

및 복지 정책들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 

보건 영역에서는 흡연, 음주, 인터넷 등과 같은 일탈행동 

및 중독과 관련된 문제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

친다는 최근의 연구결과[19]를 반영하여 학교 및 지역사

회를 통한 음주, 흡연 등의 위해함을 알릴 수 있는 교육

이나 캠페인 참여를 통해 주체적으로 청소년 스스로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탈행동 및 

중독의 예방적 차원으로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

는 청소년 보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청소년 일탕행동 및 

중독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재고하는 노

력들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함의 외에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건강수준에 대한 측정방법으로 단일 

질문으로 측정함으로서 측정상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 

비록 보건 관련 연구에서 자기보고식 단일 문항으로 건

강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지

고 있고, 2차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분석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측정 방식을 보완하여 건강수준을 다차

원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건강수준을 평가하는 다차원적인 문항을 사용하

여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행복감의 측정에 있어 단일 질문으로 인한 측정

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청소년의 심리적 

변수에 대한 관심이 증가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

의 원시자료는 행복감에 대한 문항의 내용과 형식에 있

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단 자료의 성격의 연

구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행복감을 포함한 심리적 

변수에 대한 문항 선정 및 형식에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

년의 연령대에 따른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름

을 보고하고 있다[2]. 청소년이라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따라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연령대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석

하지 못한 점은 제한점이라 하겠다. 후속 연구에서는 청

소년의 연령대를 세분화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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